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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업소진이 학업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에까지 연결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으로서 
위험예측과 이득예측을 상정하여, 학업소진, 위험 예측, 이득 예측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지 
변인들 간의 경로를 규명하여 경로모형을 검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 예측과 이득 예측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18.0과 Amos 8.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위험예측은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득예측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예측은 학업소진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
로 학업소진을 줄이고 전문적 도움 추구에서 위험에 대한 기대를 낮춤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anticipated risks and anticipated benefi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26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ses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PASW 18.0 and Amos 8.0. The major achievements
were as follows; anticipated risks confirmed partially mediating variable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That is, academic burnout had som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anticipated risks. Also, anticipated
risks confirmed moderating variable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needs of 
development about the counseling and the education approaches as a special intervention was discussed, and that 
approaches were reflected academic burnout and anticipated risks to be reduced. And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subsequent further study we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Keywords : Academic burnout, Anticipated risks, Anticipated benefits, Life satisfaction

본 논문은 2014년도 한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ung-Hee Ha(Hanyang Cyber University) 
Tel: +82-2-2290-0341  email: hajung366@hanmail.net 
Received July 15,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Revised (1st August 12, 2015, 2nd August 17, 2015)
Published September 30, 2015

1. 서론

학생이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학교

장면에서 충분히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
제로 학업이 과중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가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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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탈진,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무능감 등을 느
끼며,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면서 학업소진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학업장면에서 소진을 겪게 되면 
이는 학업과 친구, 교사 및 학교생활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그것이다

[1]. 그러나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학업장면에서 겪는 
소진이 단지 학업이나 학교생활에서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진이 특정 분야의 업무
적응을 넘어서 삶의 질을 지각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2]. 특히 2011년도 아
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는 학업소진이 미치는 영향

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위의 보고에 
따르면 15세부터 19세 청소년 중에서 자살에 대한 충동
을 느꼈다고 답한 응답자의 53.4%가 그 이유로 성적과 
진학문제를 꼽았다는 것이다[3].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극심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만약 학업에서의 소진이 학교적응을 넘어서서 
삶의 태도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어떠
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학

업소진에 대한 개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에서 그러하다. 
한편,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학업에서 소진을 겪을 경우라도 상담자에
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다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움
을 구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도움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

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기보다

는 피할 수 있다. 전문적 도움의 예로서 상담에 대한 기
대는 상담을 시작하고 지속하며 상담 장면에서 의사소통 

과정과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된 연구

[4-5]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자기노출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노출에 대해서 위험
과 유익에 대한 지각은 자기 노출에 따르는 두려움과 연

결되어 있어 상담의 회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6]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적 도움추구에 있어서 자기
개방에 따르는 유용성과 위험에 대한 기대가 자기개방 

자체보다도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려는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인이 심리적 불편감

을 느끼고 소진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깊은 감

정이나 두려움 등을 노출하는 것이 이로울지 해가 될지

를 예측하는 것이 자기를 개방하는 자체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7]. 
이러한 관점에서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 전문적 도움

에 대한 기대와의 이론적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본 논문
에서는 먼저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 간에 부적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적 도움에 대

한 기대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간
의 관계가 전문적 도움에 대한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여, 전문적 도움에 대한 기대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학업소진이 클수록 삶의 만족
감을 덜 느낄 수 있지만, 이 때 상담자에게 전문적인 상
담을 받는 것에 대해 위험예측을 덜 하고 이득예측을 더 

크게 한다면, 이로 인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고, 결과적으로 삶의 불만족감을 덜 느끼게 되
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소진이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위험예측

과 이득예측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셋째,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위험예측

과 이득예측은 조절역할을 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해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 전문

적 도움추구에 대한 기대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소진과 삶의 만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

적인 개입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업소진

소진(burnout)은 자신의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였
으나 기대한 성과나 보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업무에 

회의감이나 좌절감을 겪는 상태를 뜻한다[8]. 주로 사람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가 많이 보고되어 왔던[9] 초기에 비해서 최근에는 교
육 영역으로도[10-12]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스트레스
의 결과(strain)가 만성화되어 나타나는 소진을 학업장면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서 위험예측/이득예측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6011

에서 경험하는 것을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으로 정
의하며[13-14], 장기간에 걸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고갈, 학업에 대한 냉담, 
낮은 효능감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난다[15-16]. 
소진은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

(depersonalization),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의 세 가지 하위 요인들로 구
성된다. 정서적 고갈은 업무에 대한 지나친 심리적, 정서
적 요구로 인해 에너지의 손실, 좌절, 긴장감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비인간화는 자신이 대하는 동료나 사람
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관계로부터 분리되

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무능감이 증가함

으로써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갖는 

상태이다[17]. 직무에서 경험하는 소진은 직무만족의 선
행요인으로, 직무소진의 하위요인 모두가 직무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학업장면에서
도 학업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노출이 되

면 소진으로 이어지고, 정신건강을 위협하여 부적응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다[12]는 점에서 삶의 만족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2 위험예측 및 이득예측

[18]은 자기개방을 통해 이득을 예측하는지 위험을 
예측하는지에 따라 전문적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문적인 도움 추구 결정에 있어서 자기 개방의 
회피 요인으로 한 개인이 상담 전문가에게 불편한 감정

을 개방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예측해 보는 것이 포함

될 수 있다[19].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20]은 자기 개
방 결과에 대한 위험 예측과 이득 예측을 구별하였다. 
이득 예측은 한 개인이 상담 전문가에게 자기를 개방

함으로써 얻은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

하는 가를 의미한다. 이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자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어느 깊이까지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내담자가 개방의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1]. 반면 위험 예측은 상담 전문
가에게 자기 개방을 한 결과에 대한 지각으로[18], 자신
을 오해하거나 무시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전문가라
고 할지라도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힘든 문제를 개방하

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22-23]을 뜻

한다. 
내담자가 전문가에게라도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수치

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자기 개방에 부정적일 

것이며,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으
로 인해 상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상담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부정

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다[24].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을 받는 것에 대한 위험 예측을 줄이고 이득 예측을 높

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상담 및 교

육 장면에 실질적인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3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행복의 한 측면으로서 살

펴보고자 하였다.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는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25-26]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 견해[27]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행복은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로 언급
되었지만 공통적으로는 삶에 대한 태도로서 인지적․정

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28-30]. 삶의 만족
에 초점을 둘 때 그 평가는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게 되

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에 초점을 맞출 때는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이다[31]. 
삶의 만족도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자신의 욕구나 기

대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32]이
나 행복에 대한 인지적 측면은 삶의 만족을 뜻한다는

[33] 견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과 삶의 만
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34]에 따르면, 성취목
표지향성과 함께 학업소진이 학교행복감에 상당한 설명

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특히 일반학생의 경우 공부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회의적인 태도가 행교 행복감을 

저해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 학업소진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른 여러 변인과의 매개 및 조절 

효과의 검증을 제안한 바 있다. 학생들이 일과 중에 보내
는 대부분의 시간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업소진
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학교 장면에만 제한되지 않

고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

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상기한 예측을 확인함으로써, 학생들

로 하여금 건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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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강원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에서 남, 여 대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
였다. 교육학 또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중인 학생들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실시 전에 설문에 대한 
안내를 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 실시 
후에 연구 내용과 목적, 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았
다. 참여한 330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326명(남자 152명(46.6%), 여자 174명
(53.4%))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19세～28세였고, 전체 연령평균은 23.0세
(SD=2.64)였다. 

3.2 측정도구

3.2.1 소진 척도(Burnout Inventory)

학업소진 척도는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35]를 바탕으로 [36] 등
(200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37]
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하위변인으로는 정서적 고갈(“나는 공부 때문에 정
서적으로 고갈된 느낌이다.”) 5문항, 냉담(“나는 공부가 
미래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 4문항, 효능감(“나는 
공부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다.”)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1
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37]
의 연구에서 학업소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정
서적 고갈 .85, 냉담 .84, 효능감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가 .85, 정서적 고갈 .85, 냉담 .86, 무
능감 .71로 나타났다.

3.2.2 위험예측 및 이득예측 척도

      (Disclosure Expectation Scale; DES)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험과 이

득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18]이 개발하고 번
역과 역번역을 거쳐 수정한 개방기대척도(Discourse 
Expectation Scale: DES)[19]를 사용하였다. 예측할 수 
있는 위험 4문항, 이득 4문항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이
나 이득을 더 많이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18]의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위험 예측이 .74, 이득 
예측이 .83이었고, [19]의 연구에서는 .80,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84, .82로 나타났다.

3.2.3 삶의 만족 척도

      (Life Satisfaction Inventory)

삶의 만족 척도는 [38]이 개발한 영적안녕감척도
(Spiritual Wellness Inventory)를 한국어로 타당화한 것
으로[39]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현재초점(Present Centeredness; 
PC) 12문항, 의미추구(Meaning Making; MM) 5문항, 
신성함과의 연결성(Connection with Divine; CD) 1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Likert식 척도(1
점=매우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중심적이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며 영적 안녕감이 높아 삶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

한다. [39]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PC는 .82, MM은 .74, CD는 .87이었고, 전체 신뢰
도 계수는 .65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PC는 .87, MM은 
.94, CD는 .87로 나타났다. 

3.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앞서 고찰한 문헌을 바탕으로 소진이 삶

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고 이 과정을 매개

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험예측과 
이득예측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함으로써 학업소진과 삶

의 만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연구 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고, 소진, 위
험예측, 이득예측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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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etitive Model(final) Model 

3.4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각 변인의 신뢰도 검증,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 분석
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음으로 소진과 위험예측, 이득예측, 삶의 만족 간의 구조
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적합지수

로서 x2/p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절대적 적합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
고,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를 위하여 
비표준 적합지수 TLI와 비교적합도 CFI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x2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

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x2의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

기 때문에 x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TLI와 
CFI가 .90 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
가 .08보다 작으면 모형을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40]. 아울러, 소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위험 예
측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 검증은 [41]이 제안한 분석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석을 막아줌과 동시에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

하고자 실시한다[42].
마지막으로 소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위험 예

측과 이득 예측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상호작용 변인

을 포함한 각각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측정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 즉 소진, 위험예측, 이
득 예측,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변

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와 왜도 및 첨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Vari
a-bles

burnout anticipated 
risks

anticipa
ted 

benefits

life
satisfaction

1 2 3 4 5 6 7 8
1 -
2 .52*** -
3 .19*** .40*** -
4 .25*** .23*** .09 -
5 -.11* -.09 -.15** -.53*** -
6 -.28*** -.22*** -.23*** -.23*** .20*** -
7 -.01 -.01 -.07 .06 .03 .19** -
8 -.33*** -.33*** -.20*** -.30*** .17** .45*** .04 -
M 2.73 2.49 3.17 2.66 3.63 3.07 2.05 3.39
SD .84 .98 .55 .91 .70 .48 .83 .59

skew
ness .22 ..32 1.12 .12 -.54 -.07 .70 -.89

kurto
sis -.39 -.60 1.76 -.70 .68 -.29 -.47 .14

*p<.05, **p<.01, ***p<.001 
Note. n=sample size.
1. emotional exhaustion, 2. cynicism, 3. incompetence, 
4. anticipated risks, 5. anticipated benefits, 6. present centeredness, 
7. connection with divine, 8. meaning making, 

Table 1. Correlations of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skewness and kurtosis               (n=328)

Table 1에서 보듯이 소진, 위험 예측, 이득 예측,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진의 하위요인들은 위험 예측과는 대체로 정

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이득 예측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
내었다. 또한 소진의 하위요인들은 영성을 제외한 삶의 
만족 하위 변인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
편, 위험 예측 및 이득 예측은 소진과 비슷한 양상으로 
영성을 제외한 삶의 만족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

다. 

4.2 소진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위험예측과 

이득예측의 매개효과

4.2.1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잘 설

명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측정모형을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전체의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방법, 즉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변인 전체의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x2(N=328, df=16)은 45.74(p<001), 
CFI는 .97, TLI는 .89, RMSEA는 .07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측정 모형이 타당한 모형임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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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경로 모형 검증 

소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위험 예측과 이득 예

측이 매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변인
들 간의 경험적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 및 경쟁

모형을 설정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를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연구모형의 CFI와 TLI 및 RMSEA의 적합도 지
수 값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을 최

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최종모형에 대해 변수들의 
모수를 추정해보고, 관련 변인들의 직접, 간접 효과를 살
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Fig. 3과 Table 3, Table 4에 제시
하였다. Fig. 3에서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값을 의미한다.

Variables χ2 df TLI CFI RMSEA

Research Moel 45.737 16 .89 .93 .07

Competitive 
Model(final) 

Model
83.962 17 .76 .85 .11

Table 2. Goodness of Fit Index and Comparison of 
Models

Fig. 3. Final path model with path estimates
*p<.05, **p<.01, ***p<.001

Fig. 3과 Table 3을 살펴본 결과, 소진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51, p < 
.001), 소진이 위험 예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30, p 
< .001) 위험 예측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20, p < .05). 한편, 소진은 
이득 예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15, p < .05), 이
득예측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08, n.s.). 아울러 소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위험 

예측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값은 1.75로서 1.96보다 큰 값을 나타냄
으로서 위험 예측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위험예측은 소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3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위험

예측과 이득예측의 조절효과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위험예측과 이

득예측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각각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위험예측의 조절효과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 학업소진과 위험예측을 
투입하고, 2단계에 학업소진과 위험 예측의 상호작용 변
수를 투입한 결과, 학업소진의 주효과(β=-.28, p<.001)
는 물론 학업소진과 위험 예측의 상호작용 효과(β=-.57,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업소진이 클수록 삶의 만족감을 덜 

느끼며 위험예측 수준에 따라서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Fig. 4를 보면, 위험
예측 수준이 높은 경우(b=-.21, t(325)=-4.07)와 위험예
측 수준이 중간인 경우(b=-.12, t(325)=-3.89)에는 학업
소진과 삶의 만족 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p<.01). 그러나 위험예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학업소
진과 삶의 만족 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b=-.04, t(325)=.70, n.s.).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위험예측 
수준이 크거나 중간인 경우에는 학업소진이 클수록 삶의 

만족감을 덜 느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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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성적이나 진학 등과 같이 학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를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이것이 자살충동을 느끼

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는 조사결과[3]는 더 이상 학
업소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학업
소진은 학업영역으로만 제한하여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

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에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업소진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문적 도움에 대한 기
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학업소진

은 전문적 도움에 대한 기대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

나 하위요인 별로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소
진은 위험예측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이득예측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학업소진은 영성을 제외한 삶
의 만족 하위 요인들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

다. 위험 예측 및 이득예측도 학업소진과 비슷한 양상으
로 영성을 제외한 삶의 만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장면에서 학업소진을 낮춤으로써 삶

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아울러 학업소진은 전문적 도움에 대한 기대에서 
위험 예측을 높임으로써 도움을 추구하기보다 회피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학업소진이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

친다[34]는 결과를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이 
학업장면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업에서의 소진을 낮출 수 
있는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다. 
다음으로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위험 

예측과 이득 예측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

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업소진은 삶의 만
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위험 

예측을 통하여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업소진은 이득예측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이득 예측은 삶의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위험예측만
이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한

다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학업소진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
험에 대한 기대를 높임으로써 도움을 회피하게 되는 것
으로 보인다. 이렇게 도움을 회피하게 되면 전문적 도움
을 통해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조차 낮추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업소진을 겪을지라도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개방하는데서 오는 불편감과 두

려움을 줄이고 전문적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 개입이 중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이 삶의 만족과의 관계

에서 위험예측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소진이 클수록 삶의 만족감을 덜 느끼며 전문

적 도움에 대한 기대에서 위험예측 수준에 따라 학업소

진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전문
적 도움에 대한 기대에서 위험예측이 높거나 중간 수준

이면 학업소진이 클수록 삶의 만족감을 덜 느끼지만, 위
험예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 간

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학업 
장면에서 학업소진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도움
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불편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삶의 만족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학업소진이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위험예측 수준에 따라 이들 간의 관

계가 달리 나타났는데, 이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자기개방에 따른 위

험 예측보다는 이득 예측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19,43]
와는 다른 결과였다. 다만, 선행연구가 현재 심리적 어려
움을 겪고 있지 않거나[19], 제3자(부모)를 대상으로
[43],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것인데 비
해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학업소진의 수준에 따른 결과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전문적 도움 추구 과
정에 대한 유용성과 위험에 대한 기대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추후에 이와 관련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는 학업소진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

펴보고,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업 및 

상담 장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업소진이 전문적 도
움 추구에 대한 기대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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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소진이 어떠한 과정

을 통해 삶의 만족에 이르게 되는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학업소진을 크게 느
낄수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보다는 이를 위협으로써 

예측함으로써 전문도움추구과정을 저해할 것이며, 결과
적으로는 삶의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

는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 전문적 도움이 자신에게 위험

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학

업소진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조절효과를 

발견함에 따라, 한 개인이 학업소진을 크게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삶의 만족감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사

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즉, 학업소진을 크게 경험할 때, 
전문적 도움추구마저 매우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는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장면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
에 잘 대처하고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받으리라는 유용성을 기대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두려움이나 불편감 같은 위험을 예측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교육장면에서 
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양가적인 기대를 이해함이 특히 

중요하다. [6]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들은 자
기개방 그 자체보다도, 그에 앞선 ‘개방에 대한 기대요
소’ 자체만으로도 삶을 불만족스럽게 지각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학생들에게 전문
적 도움추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며, 상
담의 효과성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필요하겠다. 학업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업무에 있어서건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진이 특정 영
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넘어서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건설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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